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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사이에 놓인 중국’ 세션은 제인 페레즈 뉴욕타임즈 북경지국 

수석외교전문기자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청 샤오허 중국 인민대학교 교수는 “두 

개의 한국 사이에서 중국이 현재 취하고 있는 정책은 북한의 핵 개발과 중국과 

미국의 경쟁이라는 두 요소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청 교수는 이어 

“북한의 핵 개발은 중국과 북한의 사이를 특수 관계에서 보통 국가 간의 관계로 

전락시켰다”면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배치 논의는 중국과 한국이 

경제적으로 매우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음에도 양국이 아직은 정치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보니 글레이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아시아 선임고문은 “두 개의 한국 

사이에서 중국은 이미 명백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시진핑 주석은 

박근혜 대통령과 수 차례 만났지만 김정은과는 한 번도 만나지 않았으며, 중국과 

한국의 정치적∙경제적 협력은 강화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이번 UN 안보리 

대북제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글레이저 선임고문은 

“중국이 북한을 불안정한 상태에 빠지도록 놓아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중국은 북한에 대한 자신의 책임이 가중되는 것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으려 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글레이저 선임고문은 “사드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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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를 포함 남중국해 문제 등과 관련하여 미국과 한국이 협력하고 있는 것은 

중국에게 있어 무시할 수 없는 고민거리일 것”이라고 말했다. 

 

신정승 동서대학교 중국연구센터 소장(전 주중 한국대사)은 “설령 북한에 대한 

중국의 태도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념적으로 중국과 북한은 함께 하고 

있으며 따라서 중국의 변화는 오로지 핵 문제에 국한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 소장은 “북한의 제 3 차 핵 실험 이후 높아졌던 중국의 북한에 대한 비난은 

2014 년 다시 약해졌다”며 “이번 UN 안보리 결의 2270 호를 중국이 확실히 

이행할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신 소장은 

“평화협정 체결 제안 등은 UN 안보리 대북제재의 효과를 희석시키고 북한에게 

핵탄두 소형화를 위한 시간만 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왕 동 중국 북경대학교 교수는 “예전에는 중국과 북한이 군사동맹 관계였지만 

이제는 양국 관계가 보통 국가 간의 관계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북한의 비핵화가 중국의 목표이긴 하지만 중국은 북한 급변사태 발생을 

원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왕 교수는 특히 “북한 급변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비용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며 “과연 미국과 한국은 북한 급변사태 시 들어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비용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